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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치·경제적으로 불안한 모습에 글로벌 투자시장은 갈팡질팡하는 

모습이다. 올해 상반기 중 종식될 것이라 기대했던 신종 코로나바

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의 영향력 또한 계속돼, 시장에 대한 예측

은 다소 위험해 보인다. 현재 경기사이클을 고려하면 ‘방어적 투자 

대안’이 필요한 시점이며, 주요 금융당국의 통화 완화 정책 속 저금

리 기조와 경기침체를 우려한 위험자산 회피 현상 등 종합적 상황

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투자처를 정해야 한다.

경기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는 상황에 안정적인 인컴 수익에 

대한 니즈가 더욱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. 다양한 인컴자산 중 해외

채권 유형은 주식 및 위험자산에 대한 노출을 축소하고 글로벌 채

권에 분산 투자해 채권자산만으로 글로벌 자산 배분 효과를 추구

할 수 있다. 즉, 지금과 같은 불안정한 시장에서도 경기 하방 위험을 

줄이면서 장기적으로 안정적 성과 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군 

중 하나다.

역사적으로 약세장에서 위험자산 대비 강력한 하방 경직을 시현했

고, 반등국면에서도 위험자산 대비 높은 회복 탄력성을 보였다. 

2008년 금융위기 시, 이머징 주식은 -54.5%, 선진국 주식이 -45.1%

를 기록할 때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는 -9.1%를 기록했으며, 회복기

였던 2009년 이머징 주식이 74.1%, 선진국 주식이 27.7%를 기록할 

때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는 25.6%를 기록했다. 올해도 마찬가지다. 

연초 이후 이머징 주식이 -27.9%, 선진국 주식이 -31.6%를 기록할 

때 미국 투자적격 회사채는 -11.5%를 기록 중이다.

해외채권투자 펀드 중 이스트스프링 미국투자적격 회사채 펀드를 

추천한다. 이스트스프링 미국투자적격 회사채 펀드는 미국 투자적

격 회사채 중 BBB등급(S&P기준) 채권에 중점을 두고 유니버스를 

구성한다. 위탁운용사인 PPM아메리카는 1990년에 창립해 운용 자

산규모가 약 125조원에 달한다.

본 펀드 운용에는 PPM아메리카의 40여명 채권 크레딧 애널리스트

가 리서치 역량 및 신용분석 능력을 집중한다. 편입 종목 수는 400

여개로 분산 투자하며 듀레이션은 약 7.8년(2020년 5월 기준)이다. 

금융(약 29%), 에너지(9.5%) 섹터에 주로 투자하며 BBB 등급에 포

트폴리오의 절반가량을 투자하고 있다.

글로벌 회사채 시장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주요 중앙은행의 적극적 

부양정책이 있다. 수익률 곡선 통제(YCC, Yield Curve Control) 정

책에 따라 회사채 시장의 디폴트 위기 또는 유동성 리스크는 상당

히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.

펀드 운용 규모는 약 860억원이며, 최근 3개월 성과는 4.6%, 6개월 

3.8%, 1년 8.2%, 3년 14.1%를 기록 중이다.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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